
상월원각조사 탄신 102주년 봉축법요

축  사
계사년 한해가 저물어 가고 있습니다. 추워가는 계절이지만 마음
의 훈훈함으로 불자님들 가정에 부처님의 가피가 충만하기를 기
원합니다.

갑오년 새해를 이틀 앞 둔 오늘, 대한불교천태종을 중창하신 상월
원각 조사님의 탄신 102주년을 기념하는 뜻 깊은 봉축법요를 진
심으로 축하합니다. 

상월원각 조사께서는 해방과, 6.25라는 민족의 큰 혼란을 겪으면
서도 이곳 구인사를 중심으로 헌신적인 불법홍포를 이어 가셨습
니다. 

그간 맥이 끊겨오던 한국 천태종을 종명으로 하여 주경야독의 종
풍으로 정진하며 불법홍포에 온 힘을 기울이셨습니다. 또한, 애국
불교‧생활불교‧대중불교를 3대 지표로 삼아 새로운 불교운동을 전
개하여 오늘의 천태종단으로 거듭나는 주추를 이루기도 하였습니
다. 

이러한 뜻을 올곧게 승계하신 총무원장 스님의 깊은 덕화와 종단 
사부대중의 신심 있는 활동은 천태종의 미래를 밝히는 좋은 계기
라고 많은 불자들은 여기고 있습니다. 

인류의 역사에서 정신문화의 발달에 따라 세계문명이 발달했듯이 
현대의 문명은 지고한 정신문화에 기인한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 정신문화의 정점에 종교가 있고 종교의 가르침에서 문화예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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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물론 생활의 질서와 인륜의 근본이 나왔다고 하겠습니다.  

오늘날 천태종은 우리 사회의 문화를 견인하며 종교적 책무를 다
하고 있습니다. 바쁜 시대를 살아가는 현대인에게 주경야선의 수
행 전통은 현대사회를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유용한 신행 방식이
라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천태종의 주경야선 종풍이 단단한 정진력으로 승화되어 
지혜와 자비가 원융한 세상을 구현해 가는데 큰 역할을 해주시기
를 기대하겠습니다. 

희망으로 밝아오는 새해에도 사회와 함께하는 향기로운 불자가 
되어 주기를 바라며, 자비광명 속에서 건강과 행복이 항상 함께하
기를 축원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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